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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의 어두 폐쇄음은 평음, 격음, 경음의 삼원 대립 체계

를 갖는다. 폐쇄음의 삼원 대립 체계를 가진 대다수 언어의 경

우, 폐쇄음의 유성성 유무와 기식성 유무를 기준으로 유성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으로 분류된다(Maddieson, 1984). 반면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은 모두 무성음으로서 유성성 유무가 

폐쇄음의 삼원 대립 분류에 이용되지 못한다는 독특한 특성으

로 인해 말소리 연구에서 주요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어의 삼원 대립 폐쇄음은 성대 진동 시작시

간(voice onset time, VOT)에 의해 일차적으로 구별되어서 격음

의 VOT가 가장 길고 경음의 VOT가 가장 짧으며 평음은 격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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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ly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aspirated and lenis stops in Seoul Korean are distinguished primarily by voice 
onset time (VOT) and secondarily by other cues such as the fundamental frequency (F0) of the following vowel. However, 
recent studies on stop production have shown that the aspirated and lenis stops are currently merging in VOT and that they 
are now differentiated primarily by F0.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 currently reported change in the 
production domain would be also found in the perception domain. To this end, an auditory identification task was 
conducted using speech materials of varying VOT and F0 values with young and older male and female Seoul listeners. 
Results revealed that all listener groups used both VOT and F0 to distinguish the lenis vs. aspirated stops but they used the 
F0 cue more reliably than the VOT cue in discriminating the stop contrast. The effects of gender and age were found only 
in the VOT cue (i.e., not in the F0 cue), with the greatest VOT cue weight in older males and the smallest in young 
females, which is in line with recent produc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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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 사이의 VOT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Cho et al., 
2002; Han & Weitzman, 1970). 더불어, 폐쇄음을 후행하는 모음

의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 등이 이차적으로 폐

쇄음의 변별을 도와서 가령 낮은 F0를 갖는 평음은 높은 F0를 

갖는 격음 및 경음과 변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ho et al., 
2002; Han & Weitzman, 1970).

하지만 최근 보고되는 다수의 발화 연구들에 따르면, 서울 방

언의 어두 평음과 격음 사이에 존재하던 VOT값의 차이에 있어

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Bang et al., 2018; Byun, 2016; Kang, 
2014; Oh, 2011; Silva, 2006). 구체적으로, 본래 평음에 비해 격음

의 VOT값이 컸으나 최근 그 차이값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

이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발화에서, 그리고 노년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발화에서 그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평음-격음 대립을 일차적으로 변별해오

던 VOT가 변화함에 따라 이차적 역할을 해오던 후행 모음의 F0
의 역할(평음의 낮은 F0 vs. 격음의 높은 F0) 또한 발화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즉, VOT의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F0의 

변별력은 강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는 것이다. 대체로 VOT 변별력에서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

이가 일관되게 관찰되는 반면에 F0 변별력에서는 그 차이가 일

관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가령, Kang(2014)과 Bang et al.(2018)
에서는 1930년대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남녀의 산출 코퍼스

를 대상으로 음성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에 비해 여

성이, 그리고 연령층이 젊을수록 평음과 격음 간 VOT 차이값은 

작은 반면에 F0 차이값이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냈다(이외

에 Byun, 2016; Kang & Guion, 2007 참고). 반면 Silva(2006)는 

1940년대에서 1980년대 출생자의 발화에서 연령에 따른 VOT 
변별력의 차이만 발견했을 뿐 F0 변별력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평음-격음 대립의 발화에서 VOT
와 F0의 변화가 관찰되며 이 변화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

이가 존재하는데 F0에 비해 VOT에서 그 차이가 더 일관되게 확

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수의 발화 연구를 통해 평음-격음 대립에서 진행

되고 있는 음향특성(VOT, F0)의 변화 양상이 말소리 산출에서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반면에, 이 주제를 말소리 지

각 영역에서 다룬 연구의 진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몇몇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 그중 Kong(2012)은 20–30대 청

년층 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VOT와 F0값을 가진 소리를 들려

준 뒤 그 소리에 대한 발음 적합성 평정 검사(category goodness 
rating)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F0가 낮아질수록 더 좋은 평음 발

음으로 평정되고 높아질수록 더 좋은 격음으로 평정됨으로서 

평음과 격음 지각에서 F0의 유의미한 역할이 확인되었다. 반면 

VOT의 역할은 F0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관찰되어서 VOT가 

길어질수록 더 좋은 격음으로 평정되었지만 평음 발음의 평정

에 있어서는 VOT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청년층에서 F0
에 비해 VOT의 지각 변별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Kang(2010)은 VOT와 F0 변별력에서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평음과 격음을 변별 지각할 때에 청년층과 노년

층 모두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큰 결과를 보였다. 또한,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F0 변별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는데, 이는 발화 연구의 결과(즉,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평음-격음의 VOT 차이값의 감소)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각 연구를 확대하여, 평음과 격음의 

변별 지각에서 VOT와 F0의 변별력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어떻게 다른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기존 발화 연

구에서처럼 지각 영역에서도 VOT와 F0 변별력에 연령과 더불

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고, 그 차이가 발

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방언을 사용하는 청년과 노년 남녀를 대상으로 VOT와 F0
를 조작한 음성자극을 사용하여 식별 과제(identification task)를 

실시하였다.

2. 방법

2.1. 실험 참가자

서울 표준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 총 40명이 실험에 참

여하였다. 그 중 20명(20–25세, 평균 23세, 남녀 각 10명)은 청년

집단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20명(58세 이상, 평균 63세, 남녀 각 

10명)은 노년집단을 구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들은 

교정시력 및 교정 청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실험 후 소정의 실

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2.2. 실험 자극

실험자극으로는 VOT값을 10단계로 조작하여 구성한 VOT-
연속체(continuum) 음성자극과 F0값을 10단계로 조작하여 구성

한 F0-연속체 음성자극을 사용하였다. VOT-연속체의 경우, 고
정된 F0값을 갖되 연속체의 양끝이 각각 평음(/ᄇ/)과 격음(/ᄑ/)
으로 편향되도록 VOT가 10단계로 조작되었다. F0-연속체는 고

정된 VOT값을 갖되 연속체의 양끝이 각각 평음(/ᄇ/)과 격음(/
ᄑ/)으로 편향되도록 10단계로 F0를 조작하였다. 

실험자극 제작을 위하여 평음과 격음을 초성으로 하는 단음

절 /바, 파/를 한 명의 서울 모국어 여성 화자가 녹음하였다. 이 

중 하나의 음성자극을 조작하여 VOT-연속체와 F0-연속체를 제

작하였다. 
음성 연속체 조작에 필요한 기준값(reference values)을 얻기 

위해 동일 여성 화자가 목표자극 /바, 파/를 12회 반복하여 녹음

하였다. 녹음한 24개 음성자극에 대해 VOT(폐쇄 개방 시점에서

부터 두 번째 포만트 시작 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측정)와 F0(모
음 중간 지점의 안정 구간에서 측정)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0
의 경우 평음(/ᄇ/)은 187–204 Hz 사이에 분포하고 격음(/ᄑ/)은 

220–267 Hz 사이에 분포하여 평음과 격음의 F0가 겹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반면, VOT의 경우 평음(/ᄇ/)은 52–91 
ms 사이에 분포하고 격음(/ᄑ/)은 70–100 ms 사이에 분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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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과 격음의 VOT가 상당 부분 겹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VOT, voice onset time; F0, fundamental frequency.

그림 1. 음성 연속 조작에 필요한 기준값 설정을 위해 녹음한 평음과 

격음의 VOT와 F0 
Figure 1. VOT and F0 values for the recorded aspirated and lenis stops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VOT-연속체의 F0값을 210  Hz로 

설정하였다(그림 1에서 녹색 수직 점선). 이 값은 녹음에서 측정

된 평음의 F0 범주와 격음의 F0 범주 경계 사이에 위치하는 값

으로 평음과 격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VOT-연속체

의 음성자극들은 F0값에 의해 평음 또는 격음으로 구분되기 어

렵다. VOT-연속체의 VOT값은 1단계 30 ms에서 매 단계마다 10 
ms씩 늘려 10단계에서는 120 ms을 갖도록 하였다. 30–120 ms 
범위는 기준값 설정녹음에서 관찰된 평음과 격음의 VOT값 범

위(즉, 52–100 ms)를 1표준편차 이상으로 포함하는 값으로, 1단
계의 30 ms는 평음, 10단계의 120 ms은 격음으로 크게 편향된 

VOT값이다.
F0-연속체의 경우, VOT값으로 75 ms을 설정하였다(그림1에

서 녹색 수평 점선). 이 값은 녹음에서 관찰된 평음과 격음의 

VOT값들의 중앙값으로 이는 F0-연속체의 음성자극들이 VOT
값으로는 평음 또는 격음으로 구분되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함이다. F0-연속체의 F0값은 1단계 160 Hz에서 매 단계마다 15 
Hz씩 높여서 10단계에서는 295 Hz를 갖도록 하였다. 이는 기준

값 설정녹음에서 관찰된 평음과 격음의 F0값 범위(즉, 187–267 
Hz)를 1표준편차 이상으로 포함하는 범위이며, 1단계 160 Hz는 

평음, 10단계의 295 Hz는 격음으로 크게 편향된 F0값이다.
녹음은 16 bit, 44,100 Hz로 디지털화하였으며, 음성 자극의 

측정 및 조작에는 Praat이 사용되었다. 

2.3. 실험 절차

실험에는 식별과제가 사용되었다. 식별과제에서 실험참가자

들은 헤드셋을 통해 제시되는 음성 자극을 듣고 그것이 ‘바’와 

‘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판단하여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 과제의 각 수행은 컴퓨터 화면 중앙에 응시

점 “+”표시가 500 ms 동안 제시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다

음 빈 화면이 잠시 제시된 뒤(제시 시간은 인지적 방략을 막기 

위해 지터링(jit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500–900 ms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함), “바”와 “파”가 화면에 제시되었다. 500 ms 이후 

음성 자극이 제시되고 실험참가자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반응하였다. 실험참가자가 반응하거나 2초가 지나면 다음 수행

이 진행되었다.
VOT-연속체의 10개 음성 자극과 F0-연속체의 10개 음성 자

극이 15번씩 제시되어 총 300번의 시행(20개의 음성 자극×15번)
이 진행되었다. 300번의 시행은 3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한 블록 

당 100번의 시행이 진행되었고, 한 블록이 끝날 때마다 짧은 휴

식이 제공되었다.
본 시행에 앞서 연습 시행을 실시하여 실험참가자들의 과제 

이해를 도왔다. 실험 프로그램 제작 및 실행에는 e-Prime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인지지각실험

실의 방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2분
이었다. 

3. 실험 결과 

VOT-연속체 10단계 조건과 F0-연속체 10단계 조건에 대해 

각 조건별로 반응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 조건 별 15번의 수행 

중 15번 모두 ‘파’로 반응하면 1의 값을 갖고, 15번 모두 ‘바’로 

반응하면 0의 값을 갖도록 반응 비율을 계산하였다. 즉, 각 조건

별 반응 비율은 0–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파’
로 범주지각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바’로 범주지각했음을 보여

준다. 
통계분석에는 집단별 그리고 조건별 평균 반응 비율에 대한 

단일표본 t 검정(one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t 검정의 기준

값은 우연수준(chance level)인 0.5(그림 2에서 점선으로 표시)로 

하였다. 즉, t 검정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지각이 ‘바’ 또는 

‘파’로 범주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검정 결과가 유의

미할 경우, 반응 비율이 0.5 미만이면 ‘바’로 범주지각이 되었음

을 의미하고 반응 비율이 0.5 초과이면 ‘파’로 범주지각이 되었

음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참가자들의 모든 반응(12,000=300수
행×40명)이 사용되었다.

그림 2는 청년여성, 청년남성, 노년여성, 노년남성 집단별 반

응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참가자집단

에서 F0-연속체 조건의 반응 비율이 VOT-연속체 조건에 비해 

급격한 기울기를 갖는다. 즉, F0-연속체 조건의 반응 비율이 

VOT-연속체 조건에 비해 우연수준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있

으며 연속체의 단계에 따라 ‘바’ 또는 ‘파’로 더 잘 범주지각 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패턴은 통계로도 검증이 되었다. F0-연속체 조건의 

경우, 노년여성집단은 모든 단계의 반응 비율이 우연수준과 유

의미하게 달랐고, 그 외 나머지 3 집단도 4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반응 비율이 우연수준과 유의미하게 달랐다(자세한 통

계치는 <부록 1> 참고). 이는 집단 간 반응 패턴이 서로 매우 유

사하며, 실험참가자들이 F0값에 근거하여 ‘바’와 ‘파’를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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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 VOT-연속체 조건의 경우, 여러 중간 단계에서 우연수준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반응 비율이 관찰되었

다(자세한 통계치는 <부록 표 1> 참고). 집단 간에도 다소 차이

를 보였는데, 가령 청년여성집단의 경우 3-7단계에 걸쳐 다섯 

단계에서 우연수준의 반응 비율을 보였고, 노년남성집단은 세 

단계(4–6단계)에서 우연수준의 반응 비율을 보여 가장 큰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청년남성집단과 노년여성집단의 경우에는 

세 단계에서 우연수준의 반응 비율을 보인 것과 더불어 일부 단

계에서는 통계적 경향성(청년남성집단: 6단계, p=.065; 노년여

성집단: 7단계, p=.078, 9단계, p=.060)을 보여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청년여성집단과 노년남성집단 중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VOT-연속체 조건의 결과를 종합하면, 실험참가자들이 

양극단의 VOT값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VOT값에 근거하

여 ‘바’와 ‘파’를 구별하는 데 대체로 어려움을 보였고, 집단 간

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서울 방언의 어두 평음과 격음을 변별 

지각할 때 폐쇄음의 VOT와 후행 모음의 F0 변별력이 어떠한 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VOT와 F0 변별력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과 노년 남녀 

네 집단을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

단에서 VOT와 F0가 평음과 격음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었고 특

히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F0 변별력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으나 VOT의 경우 청년여성 집단에서 가장 낮은 변별력을 보이

고 노년남성 집단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보이는 양상으로 그 차

이가 관찰되었다. 
2000년 이후 보고되는 다수의 발화 연구는 서울 방언의 어두 

평음과 격음 간 존재하던 VOT값의 차이가 최근 줄어들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변화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령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VOT값의 차이가 더 크게 줄

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yun, 2016; Kang, 2014; Oh, 
2011; Silva, 2006).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발화에서 관찰되는 성별 

및 연령별 VOT값의 차이가 지각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발화에서 평음과 격음 간 VOT 차이값이 

가장 작았던 청년여성층이 지각에서도 가장 작은 평음-격음 

VOT 변별력(VOT-연속체 10단계 중 극단에 위치한 5단계에서

만 평음 또는 격음으로 범주지각)을 보였고, 발화에서 평음과 

격음 간 가장 큰 VOT 차이값을 보였던 노년남성층은 지각에서

도 가장 큰 VOT 변별력(VOT-연속체 10단계 중 7단계에서 평음 

또는 격음으로 범주지각)을 보였다(발화 결과는 Kang(2014) 연
구 참고). 이는 그동안 주로 발화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평음-격

VOT, voice onset time; F0, fundamental frequency.

그림 2. VOT와 F0 조작 단계에 따른 집단별 평음-격음 식별 지각 반응 비율(반응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격음, 
0에 가까울수록 평음으로 범주지각을 의미; n.s., 유의미한 차이 없음; tr., 경향성)

Figure 2. Ratio of identification response on /pa-pha/ VOT and F0 continua (the higher ratio on the y-axis indicates that the more /pha/ responses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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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립의 VOT 사용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지각 영역

으로 확대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F0의 평음-격음 지각 변별력에 대한 성

별 및 연령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모든 청년과 노년 

남녀 집단에서 F0 변별력이 VOT 변별력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모든 집단이 VOT-연속체 조건에 비해 F0-연속체 조건

의 더 많은 단계에서 평음 또는 격음으로 범주지각), 모든 집단

에서 유사한 크기의 F0 변별력이 관찰되었다(모든 집단이 F0-
연속체 10단계 중 9 또는 10단계에서 평음 또는 격음으로 범주

지각). 이는 평음-격음 대립 발화에서 보고되는 음향특성(F0, 
VOT)의 변화가 지각에서도 관찰되는 지를 다룬 기존 지각실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Kang(2010)에서는 평

음-격음을 변별 지각할 때 다양한 음향특성(F0, VOT, H1-H2)의 

변별력이 연령층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F0와 VOT를 다

양한 크기로 조작한 자극을 이용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

으로 평음과 격음 지각 실험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청년과 노년의 모든 집단에서 F0가 VOT에 비해 더 강

한 평음-격음 변별력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 결과는 

VOT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F0의 지각 변별력이 청년과 노년

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을 재검증해주었으며 나아가 남성과 여

성 모두에서 관찰되는 현상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0 변별력 크기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Kang(2010)에서는 청년

층이 노년층에 비하여 F0의 평음-격음 지각 변별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

지 요인은 두 연구의 서로 다른 실험 절차일 수 있을 것이다. 
Kang(2010)에서는 들려준 자극에 대해 평음, 격음 또는 경음의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실험 절차를 사용하

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평음 또는 격음 둘 중에서 선택을 하

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적은 선택지(3개 vs. 2개)로 인해 본 

연구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부하가 Kang(20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비교적 쉬

운 실험 절차로 인해 집단(특히, 연령층) 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 녹음에 한 명의 젊은 

여성 화자만 참여하였다는 점과 연령별 집단의 수가 청년층과 

노년층뿐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

층의 남녀 녹음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실험 자극을 활용하고, 실
험 참가자의 연령대 역시 10대 청소년층, 30-40대 중년층, 그리

고 70대 이상 고령층 등으로 확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서

울 방언의 어두 평음과 격음 지각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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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 F0

단계
“파”

반응비율
평균

“파”
반응비율
표준편차

t-value p-value
“파”

반응비율
평균

“파”
반응비율
표준편차

t-value p-value

청년․여성
1 0.18 0.24 –4.23 0.00 0.03 0.03 –43.48 0.00 
2 0.26 0.31 –2.48 0.03 0.02 0.03 –47.14 0.00 
3 0.35 0.29 –1.61 0.14 0.07 0.09 –14.53 0.00 
4 0.41 0.29 –1.02 0.34 0.41 0.22 –1.24 0.25 
5 0.53 0.24 0.44 0.67 0.71 0.24 2.82 0.02 
6 0.58 0.24 1.04 0.33 0.92 0.15 8.85 0.00 
7 0.62 0.27 1.39 0.20 0.98 0.05 33.73 0.00 
8 0.72 0.24 2.91 0.02 0.99 0.02 74.00 0.00 
9 0.70 0.21 3.06 0.01 0.99 0.02 74.00 0.00 

10 0.72 0.17 4.06 0.00 0.98 0.05 33.73 0.00    
노년․여성

1 0.21 0.25 –3.65 0.01 0.03 0.05 –32.11 0.00 
2 0.24 0.21 –3.98 0.00 0.00 0.00 –1,581.14 0.00 
3 0.25 0.21 –3.76 0.00 0.04 0.05 –31.21 0.00 
4 0.44 0.19 –0.99 0.35 0.29 0.20 –3.44 0.01 
5 0.45 0.23 –0.73 0.48 0.75 0.14 5.72 0.00 
6 0.59 0.23 1.30 0.23 0.96 0.07 20.30 0.00 
7 0.64 0.22 1.99 0.08 1.00 0.00 1,581.14 0.00 
8 0.78 0.21 4.20 0.00 0.99 0.02 74.00 0.00 
9 0.69 0.28 2.15 0.06 0.99 0.02 74.00 0.00 

10 0.75 0.25 3.19 0.01 1.00 0.00 1,581.14 0.00    
청년․남성

1 0.22 0.30 –2.99 0.02 0.01 0.02 –74.00 0.00 
2 0.29 0.28 –2.31 0.05 0.04 0.07 –20.30 0.00 
3 0.43 0.24 –0.98 0.35 0.14 0.21 –5.32 0.00 
4 0.54 0.30 0.42 0.68 0.53 0.25 0.42 0.69 
5 0.61 0.26 1.38 0.20 0.81 0.17 5.59 0.00 
6 0.68 0.27 2.09 0.07 0.93 0.09 14.53 0.00 
7 0.74 0.23 3.33 0.01 0.99 0.04 36.50 0.00 
8 0.73 0.22 3.35 0.01 1.00 0.00 1,581.14 0.00 
9 0.77 0.26 3.33 0.01 1.00 0.00 1,581.14 0.00 

10 0.85 0.17 6.36 0.00    0.99 0.03 54.75 0.00    
노년․남성

1 0.19 0.32 –3.08 0.01 0.08 0.19 –7.06 0.00 
2 0.19 0.21 –4.82 0.00 0.07 0.19 –7.27 0.00 
3 0.28 0.26 –2.65 0.03 0.13 0.15 –7.87 0.00 
4 0.41 0.24 –1.24 0.25 0.43 0.27 –0.87 0.40 
5 0.55 0.26 0.56 0.59 0.79 0.27 3.49 0.01 
6 0.64 0.28 1.60 0.14 0.93 0.13 10.28 0.00 
7 0.74 0.29 2.58 0.03 0.96 0.11 13.83 0.00 
8 0.72 0.30 2.31 0.05 0.96 0.11 13.83 0.00 
9 0.85 0.21 5.32 0.00 0.95 0.13 11.39 0.00 

10 0.84 0.19 5.61 0.00 0.95 0.15 9.71 0.00    
VOT, voice onset time; F0, fundamental frequency.

부록 1. VOT와 F0 조작 단계에 따른 집단별 반응 비율에 대한 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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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어 서울 방언의 평음과 격음 변별 지각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김 제 홍1․김 소 안1․안 주 희1․남 기 춘1․최 지 연2

1고려대학교 심리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국문초록

전통적으로 서울 방언의 어두 평음과 격음은 voice onset time(VOT)에 의해 일차적으로 변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최근 발화 연구에서는 평음과 격음 간 존재하던 VOT값의 차이가 줄어들고 이차적 변별자질이었던 후행 모음

의 fundamental frequency(F0)가 평음과 격음을 변별하는 데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출 영역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변화가 지각 영역에서도 관찰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음과 격음을 지각할 때 VOT와 F0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VOT값과 F0값을 10단계로 조작한 음성 자극을 이용

하여 식별 과제를 실시하였다. 청년과 노년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네 집단 모두에서 VOT와 F0가 평

음과 격음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지만 VOT에 비해 F0의 변별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0 변별력에서는 성

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VOT 변별력은 청년여성 집단이 가장 낮고 노년남성 집단이 가장 큰 양상으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발화 연구에서 보고돼오던 평음과 격음 대립

의 VOT 및 F0 사용에서의 변화를 지각 영역으로 확대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폐쇄음, 평음, 격음, 서울 방언, voice onset time(VOT), fundamental frequency(F0)


